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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관계망 이론을 중심으로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 탐색

Exploration of Ways to Nurture Creative and Convergence-Type 
Talents: Focusing on the actor-network theory

윤옥한*

 Yoon Ok Han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ANT를 중심으로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을 탐색한 것이다. ANT를 중심으로 창의ˑ융합
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네트워크 형성단계에서 카오의 법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트워크 형성

단계에서 약한 유대의 강한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번역의 4단계 중 문제 제기 단계에서 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파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교육이 필요하

다. 다섯째, 번역의 4단계 중 2단계인 관심 끌기 단계에서 끼어들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교육해야 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ANT에서 제시한 번역의 4단계와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단계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ANT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한 후속 연구들이 있기를 기대한

다.

주요어 : 행위자 관계망 이론, 번역, 네트워크, 창의ˑ융합형 인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nurture creative and fusion-type talents centered on 
ANT. In order to nurture creative and convergence-type talents centered on ANT, first, it is necessary to utilize 
Kao's Law in the network formation stage. Second,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trong power of weak ties in 
the network formation stage. Third, in order to cause a stir in the stage of raising questions among the four 
stages of translation, the ability to ask questions must be developed. Fourth, education in various creative 
problem-solving techniques is needed to throw a stir. Fifth, in order to successfully intervene in the second 
stage of the four stages of translation, the stage of attracting attention, communicat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must be traine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First,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four 
stages of translation and the stage of the creative problem-solving model presented by ANT. Seco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follow-up studies that apply specific cases centering on ANT.

Key words :  Actor-Network Theory, Translation, Network, Creativity-Convergence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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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초연결사회이며 융⋅복합사회

이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정형화되

고 틀에 박힌 기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재상은 창의ˑ융합형 인재
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

간상, 핵심역량, 교육목표의 큰 틀을 바탕으로, 미래사

회가 요구하는 소양 및 역량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간상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

(주체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창의와 혁신(문제해결,

융합적 사고, 도전), 포용성과 시민성(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2]. 그러나 교육 현

장에서는 여전히 질문할 필요가 없는 교육, 타인보다

답을 빨리 찾는 기술만 가르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남아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 시스템으로는 창의ˑ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1].

행위자 관계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 이하

ANT)의 핵심은 인본주의 사상을 넘어 인간과 비 인간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한 이론으로 테크노 사이언스

(techno science)와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현대 과학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 테크노 사

이언스이다. 테크노 사이언스는 과학자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에서 이론적, 실험적, 물질적 요소들을 엮어

서 새로운 관계의 망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인터넷

연결망을 생각하면 된다. 관계의 망은 계속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확장, 진보의 속성이

있다. 이 작업은 창의성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과학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이다. 선진국의 논문을 가져올 수

있지만 실험실을 가져오는 것은 힘들다. 과학자들의 머

리에 든 암묵지를 가지고 오는 것은 더 힘들다. 선진국

의 과학 관계망을 가져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3].

따라서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맞는 테크노 사이언스 관

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다[1][4][5][6][7][8][9][10]. ANT에 관련된 연

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1]~[29].

이처럼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과 관련된 연구와

ANT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ANT를 활용한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과 관련된 연구
는 아직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행위자 관계망 이론을

중심으로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행위

자 관계망 이론을 살펴보고, 둘째, 행위자 관계망 이론

을 중심으로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을 탐색한다.

Ⅱ. 연구 방법

‘actor-network theory’, ‘actor network’, ‘행위자 네

트워크 이론’, ‘행위자 연결망 이론’, ‘행위자 관계망 이

론’, ‘창의ˑ융합형 인재’, ‘창의 융합’ 주제어로 국내외 학
술지와 논문을 검색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문헌 연구

대상은 표 1과 같다.

Ⅲ. 행위자 관계망 이론

ANT는 1980년대 프랑스 과학기술자 브루노 라투르

(Bruno Latour)와 미셸 칼롱(Michel Cannon) 그리고

영국의 과학기술자 존 로(John Law)가 만든 이론이다

[30]. 국내에 ANT 이론을 소개한 것은 브루노 라투르

의 책을, 홍성욱이 엮은 인간ˑ사물ˑ동맹이 있다[24].

ANT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행위자(actor)’로 본

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실, 칠판, 분필, 노트북, 빔프로젝터, 책상, 의자 등이

있는데 인간 행위자인 선생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

인간 행위자인 교실, 칠판, 책상, 의자 등도 중요한 행

위자로 본다. ANT는 사회 결정론과 기술 결정론은 모

두 거부한다. 기술 결정론이란 기술이 사회에 결정적인

구분 검색 수 사용 수

행위자
관계망 관련

논문 45 37(82%)

저서 11 8(73%)

창의ˑ융합형
인재 육성
관련

논문 37 32(86%)

저서 8 5(63%)

표1. 사용된 논문과 저서
Table 1. Papers and Book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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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사회 결정론은 다양한 사람들

이 상호 토론하고 합의하여 지식을 형성해 간다는 것이

다. ANT는 인간 행위자와 비 인간 행위자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ANT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

위자 간의 합체, 잡종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 행위자(actor)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실체들이다. 행위자는

인간과 비인간(자연, 동물, 기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31]. 인간 행위자인 내가 타인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비인간 행위자도 행위능력(agency)을 가지고 있

다[30]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

는데 과거에는 칠판에 분필로 써 가면서 가르쳤지만,

컴퓨터가 등장하고 빔프로젝터가 학교에 설치됨으로써

이제는 빔프로젝터에 설명할 내용을 비추면서 가르치

게 된다. 이처럼 컴퓨터와 빔프로젝터가 하나의 행위자

로서 역할을 하여 선생님의 가르치는 행동을 바꾸게 되

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비 인

간 행위자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능력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 인간 행위자를 사람을 위해

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거나 길들이는 것이 과학기술

이다.

2. 블랙박스(black box)

인간 행위자와 비 인간 행위자들이 관계를 안정되게

하여 하나의 대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블랙박스

(black box)’라고 한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비 인간 행

위자의 블랙박스가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TV 등이

다. 인간 행위자의 블랙박스는 합리성, 객관성, 지식 또

는 사실이다. 합리성과 지식이란 일종의 이종적인 요소

들이 네트워크로 발전한 결과로 본다. ANT에서는 합

리성, 객관성, 지식도 인간과 비 인간이 상호작용한 결

과물로 보며 이것이 안정화되었을 때 블랙박스로 본다

[22][31][32]. 예를 들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컴퓨터를 켜

서 파워포인트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입력하여

빔프로젝터를 통해 설명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세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다. 이는 컴퓨터와 나는 강한 관계망이 형성되었기 때

문이다. 이것이 블랙박스이다. 블랙박스도 인간 행위자

와 동반되지 않으면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블랙박스는

혼자서는 관성(inertia)을 갖지 않는다.

3. 관계망(network)

관계망은 고정되지 않은 관계들의 집합이다[33]. 관

계망은 실재하는 공간이 아닌 관계를 의미한다[11]. 관

계망은 인간 행위자와 비 인간 행위자 사이 관련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서 빔프로젝

터로 수업할 때 컴퓨터와 빔프로젝터의 관계망에서 관

련성은 매우 크다.

4. 일반화된 대칭성(generalized symmetry)

라투르는 인간과 비 인간, 과학과 기술, 주체와 객체,

거시와 미시를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인간 행위

자와 비 인간 행위자 사이에 경계를 넘나든다. 그러므

로 인간의 역량이란 인간 행위자들이 구축한 관계망에

결정된다. 그러나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의 행위능력은

같지 않다. 존재론(ontology)의 측면에서 보면 행위자들

은 동등하다. 양태론(modology)의 측면에서 보면 동등

하지 않다[25][33]. 인간 행위자 사이에서도, 비인간 행

위자 사이에서도 각각의 행위자들은 차이가 있다. 그러

나 관계망 내에서는 모두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행위

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일반화된 대칭성이다.

5. 번역(translation)

ANT에서의 ‘번역’은 관계망을 만드는 과정이다.

ANT에서는 관계망을 만드는 번역의 과정에서 권력이

행사된다[32]. 번역의 과정은 권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이다.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관계망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새로운 관계망으로 대치하기도 한다

[30]. 성공적인 ‘번역’의 과정을 위한 방법으로 미셸 칼

롱(Callon, Michel)이 제시한 번역의 4단계가 있다. 첫

째, 문제 제기(problematization), 둘째, 관심 끌기

(interessenment), 셋째, 등록하기(enrollment), 넷째, 동

원하기(mobilization)이다[14][18][24][30][34]. 번역의 과

정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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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제 제기 단계이다. 파문을 일으키는 단계이

다. 행위자가 관계망에 있는 인간 행위자와 비 인간 행

위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파악하여 기존 관

계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신을 연결망에서 필

수 불가결한 것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이중의 움직임을

문제 제기라고 한다[30]. 새로운 관계망 형성의 필요성

을 제기하고 인간 행위자와 비 인간 행위자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무 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

OPP)을 만든 후, 관계망에서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확

립시킨다[14]. 의무 통과 점이란 각각의 행위자들의 이

해관계가 부합되는 지점을 의미한다. 기존에 형성된 관

계망에 문제를 제기하고 파문을 던져 다른 행위자들을

자신의 관계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이다. 이미 형

성된 블랙박스에 문제를 제기하여 파문을 일으키는 단

계이다. 문제 제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제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파문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문제 제기하여 여러 행위자

가 술렁이게 만드는 것이다. 기존 관계망으로 형성된

블랙박스를 해체해 보아야 한다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파문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있고

선생님이 컴퓨터를 통해서 스크린에 비춘 화면의 내용

을 들으면서 수업하는 이 장면은 블랙박스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에 문제를 제기해 보면 왜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가? 오히려 학생들이 수업하고 선생

님이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가? 와 같은 것이

문제 제기이다. 반면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마르셀 뒤샹(1887~1968)의 1917년 작품으로 평범

한 소변기로 보이는 작품이지만, 예술의 개념과 의미

자체를 바꿔버린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뒤샹이 한 것은 단 하나 파

문을 던진 것이다. 소변기에 제작사 이름(R. Mutt)의

서명을 한 것뿐이다. 그러나 신진 미국 독립미술가 협

회 위원들에게 “이게 무슨 예술이야!” 소리를 들었고,

전시회의 큐레이터는 소변기를 전시장 구석으로 치워

버렸다. 뒤샹은 이때 평론가들과 같은 위원장이기도 했

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작품이라고 밝히지 않고, 저런 것

도 미술관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옹호하는 견해

를 밝히면서 즐겼다고 한다. 결국 당시 전시된 작품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 이 작품이 큰 파급력을 갖자 뒤샹이 17개의 복제

품을 만들었다. 복제품이지만 엄연한 원본으로, 세계 곳

곳의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기성품

개념을 최초로 예술에 도입한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작품이 나오던 시기에 예술이란 예술가의 손을 거쳐

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이것

이 당시 예술계에서 이미 형성된 블랙박스이다. 여기서

예술가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예술가가 어떤 대상

을 보고 그것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

만 이 작품은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을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변기를

예술품으로 제출한 이것이 바로 파문을 던진 것이다.

즉, 기존의 블랙박스에 역 번역을 한 것이다. 역 번역하

기 위해 파문을 던진 것이 소변기이다. 20세기 이후의

예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작품 중 하나라는 것은 분

명하다. 사물을 볼 때, 기존의 선입견 내지는 고정관념

을 배제한 채로 파문을 던진 좋은 예이다.

둘째, 관심 끌기 단계이다. 관심 끌기는 행위자가 관

계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른 인간 행위자와 비 인간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제적으로 안정시키려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14]. 문제 제기 즉 파문을 통하여 인간

행위자와 비 인간 행위자들을 형성된 관계망에서 분리

하고 새로운 인간, 비 인간 행위자가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

끌기는 앞으로 등록될 행위자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

하는지에 대한 일정한 해석과 이러한 행위자들이 결합

하는 존재들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관심 끌기는 잠재

적으로 경쟁하는 모든 연합들을 가로막고, 자신만의 동

맹 체계를 건설하려 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자연적

실제 둘 다를 포함하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고 강화된

단계 구체적 내용

1
단계

문제 제기
(problematizat

ion)

기존의 관계망에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2
단계

관심 끌기
(interessenme

nt)

제기된 문제가 기존의 관계망에서
얼마나 관심을 끌 것인가의 단계이
다.

3
단계

등록하기
(enrollment)

기존의 관계망에서 새롭게 등장시
킨 행위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
이다.

4
단계

동원하기
(mobilization)

새롭게 등장한 행위자가 관계망에
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과정이
다.

표 2. 번역의 4단계
Table 2. The Four Stages of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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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관심 끌기는 파문을 던진 행위자가 새로운 관계

망에 끼어들기 하는 것이다. 새로운 행위자가 파문을

일으켜 관계망에 끼어들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른 행

위자들의 관심을 끄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소변기가 파문을 일으켰을 때 많은 예술가의 관심을 끄

느냐가 중요하다. 새로운 소변기의 행위자는 관심 끌기

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하고 선생님이

앉아있는 문제 제기는 큰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다.

셋째, 등록하기 단계이다. 관심 끌기 장치가 필연적

으로 동맹, 즉 사실상의 등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다. 등록하기는 미리 확립된 역할을 내포하지도 배제하

지도 않는다. 등록하기는 밀접한 관계를 맺은 역할들을

정의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자들의 속성으로 만드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단계는 새로운 행위자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enrollment’의 의미 자체가 역할

(role)을 부여한다(en-)는 의미이다[30][24]. 새롭게 등

장한 행위자가 관심을 끌어도 새롭게 형성된 관계망에

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번역은 성공하지 못한다. 파문

을 일으킨 소변기는 관심을 끌었지만, 그 시대 당시에

는 예술작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전시

회 구석으로 치워졌다. 그러나 소변기의 새로운 역할은

한쪽 구석으로 치워짐으로써 새로운 역할인 예술작품

이란 예술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란 어

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의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다.

넷째, 동원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는 새롭게 역할을

맡은 행위자를 새로운 관계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강제적인 관계의 연결망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번

역의 과정은 사회적ˑ자연적 세계들이 점진적으로 구체
화하는 메커니즘이다. 번역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져서 관계망의 일반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는 어떤 실체들이 다른 실체들을 통제하는 상

황이 된다[30]. 이렇게 되면 번역이 성공한다. 소변기는

이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

된 새로운 관계망은 고정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

다. 다시 새로운 번역과정을 통해서 다른 관계망이 형

성될 수 있다. 번역은 반역에 직면할 수 있다. 번역에서

반역까지는 한 발 차이다(Callon, 1986).

Ⅳ. ANT를 활용한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 탐색

인간은 존재 자체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

은 다른 사람에게 살아 있는 환경이고, 살아 있는 한

서로 상황을 조율해가며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변

에 만난 적이 없는 생소한 상대가 나를 보고 웃는다면

자신은 이 웃음의 파장에 맞춰 이유도 모르고 따라서

웃게 된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웃

게 되면 웃음과 관련한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

진다. 기분이 좋아지면 친구 혹은 직장동료를 도와주거

나 사랑하는 아내 생각이 떠오르고 근사한 선물을 준비

한다. 반대로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고 다니는 상대를

만난 반대의 경우도 있다. 화난 표정을 보이는 것만으

로 나쁜 호르몬 농도를 증가시킨다.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벗어나 살 수 없

다.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 기계, 자연도 상호 영향을

미친다. 흐린 날,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맑은 날 이냐

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조명, 공간,

설치된 기계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

서 ANT를 활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형성단계에서 카오의 법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사회를 관통하는 법칙 중에 경

영컨설턴트 존 카오(John Kao)의 이름을 딴 카오의 법

칙(Kao’s Law)이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

들어 낼 수 있는 창의성이 그 네트워크가 가진 다양성

의 지수 함수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인간 행위자와 비

인간 행위자가 관계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 같은 생각만 한다면 관계망을 통해 얻어지는 생각

은 하나밖에 없다. 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관계망을 통해 연결된다면 서로 다른 생각이 난다고

엮어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것이 창의성의 출발점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상이 나올 수 있다[3]. 한 전공 분야에서

다른 전공 분야로 옮기거나, 서론 다른 분야의 전공자

들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학제 간 연구와 같은 것이 필

요하다. 문과와 이과의 교류, 공대와 예술대의 교류, 스

포츠와 미술의 교류, 엔지니어와 음악의 교류 등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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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잡종, 혼종과 같은 다양한 교집합의 연구와 교류

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전공과 무관한

학회나, 단체에 가입하여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

가 있다. 학제 간 연구는 학문과 학문 사이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기존 학문이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서 충분히 보지 못했던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

해 새로운 지식을 폭발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서로

다른 생각, 개념, 아이디어, 방법론, 기법, 성향, 철학, 사

상, 종교의 만남은 창의성의 근원이다. 이제부터라도 순

수를 지향하지 말고 잡종(hybrid)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비 인간 행위자들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동물 등 다양한 관계망 형성에도 관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형성단계에서 약한 유대의 강한 힘

(strength of weak ties)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

자인 스탠퍼드대 마크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

는 1970년대 위크 타이(weak tie)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강한 연결을 뜻하는 스트롱 타이(strong ties)에

대비된다. 가족, 친인척, 친구, 직장 상사 등 나를 잘 알

고 있는 관계가 스트롱 타이라면 얼굴이나 하는 일 정

도만 알고 가벼운 대화 정도를 나누지만, 자세히는 모

르는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이 위크 타이다. 위크 타이

가 주는 시사점은 깊이 아는 사이보다는 얕게 아는 사

이가 더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는 약한 유대의 강한 힘(strength of weak ties)을 말하

며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측면에서는 강

한 유대보다 약한 유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35]. 익

숙하지 않은 다른 사회, 익숙하지 않은 분야로 이동하

면 할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세계와

연결되고, 여기서 맺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행동

반경이 커지고,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1974년 책에서 최근 이직한 사람

들이 어떻게 새로운 직장을 알게 되었는지 실증연구에

서 약한 연결을 통해서 27.8%, 강한 연결을 통해서

16.7%, 중간 세기의 연결을 통해서가 55.6% 가 나타났

다고 제시하였다[35][36]

이것이 ‘약한 유대관계’와 ‘소원한 관계’가 발휘하는

힘이다.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신선한 도전일 수 있다. 약한

유대의 강한 힘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과 관계망 형성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

하게 할 가능성을 높인다.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
한 방법으로 같은 학과의 친구가 아니라 다른 학과의

학생,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맺는 관계망 형성은 창의ˑ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공과목에 대한 수업을 전공학과가 아닌 다

양한 다른 학교, 다른 학과 학생들이 수강하게 하는 방

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간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비인간 행위자와의 약한 연결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책의 내용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목차나 필요한 부분만 읽는다든지, 유튜브 영상 물 중

다양한 영상물의 내용을 피상적으로나마 보게 한다든

지, 미술, 음악, 체육, 과학,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

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피상적으로 공부하

게 하는 방법도 약한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예가 될 것

이다.

셋째, 번역의 4단계 중 문제 제기 단계에서 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양

한 측면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

다. 주어진 문제에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들은 모두 새로운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2010년 9월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

령이 폐막 연설 직후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예가 화제가 되었다. 질

문의 8가지 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②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③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④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⑤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⑥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⑦질

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⑧질문은 조직을 변

화시킨다. 같은 재능과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이 성공하지는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분

모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에 있다[37]. 지

구는 정말 우주의 중심인가?’ ‘사과는 왜 직선으로 떨어

지는가?’ 등등 인류는 늘 기존의 세계관을 뒤집는 ‘질

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왔다. 최초의 질문을

척척 만들 수 있는 기막힌 방법 또는 좋은 질문을 가늠

할 유일한 기준 같은 것은 없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작은 질문이라도 던져보고, 그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비판받고, 질문을 수정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나가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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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파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적 문제해

결 기법 교육이 필요하다. SCAMPER,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체크리스트법, 특성열거법, 희망점 열거

법과 같은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교육이 필요하다. 이

중 SCAMPER 기법 하나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CAMPER 기법이란 1971년에 밥 에벌(Bob Eberle)이

알렉스 오스본(Alex Osborn)의 체크리스트 기법을 발

전시킨 창의력 발상법이다. Substitute는 대체하기, 바

꾸기이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부채-선풍기-에어컨, 연필-샤프

와 같은 것이다. Combine는 결합하기, 합치기이다. 다

른 것과 합쳐볼 수는 없는가? 예를 들면 티셔츠+모자=

후드티, 운동화+바퀴=인라인스케이트, 연필+지우개=지

우개 연필이다. Adjust 또는 Adapt로 조절하기, 적용하

기이다. 이미 알려진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는가? 예를

들면 민들레 씨가 낙하하는 모습을 모방한 낙하산이 있

다. Modify, Magnify, Minify이다. 변형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이다. 크기, 색, 성질, 기능, 디자인 등을 변형

할 수는 없는가? 예를 들면 다양한 모양의 자동차가 있

다. Put to another use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재활

용하기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가? 예를 들면 계란판을 이용한 방음벽, 포스트잇이 있

다. Eliminate는 제거하기, 빼기이다. 기존에 있던 무언

가를 뺄 수는 없는가? 예를 들면 무선 가전제품, 무지

방 버터, 무카페인 커피가 있다. Reverse, Rearrange는

역발상 하기, 재배열하기이다. 순서나 형식을 반대로 하

거나 역으로 생각해볼 수는 없는가? 예를 들면 출근을

안 하는 자택 근무, 김밥을 뒤집은 누드김밥이 있다.

내가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창의력이 우수한 사람들

이 사용했던 기법들을 적용하면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 분석적인 사고

를 잘하는 사람과 직관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 수렴

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과 확산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

람 등 인간의 역량은 모두 다르다. 분석적, 수렴적인 사

고를 잘하는 사람이 사용하였던 기법과 직관적, 확산적

인 사고를 잘하였던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기법들을 적

용하면 나의 역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교육하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 번역의 4단계 중 2단계인 관심 끌기 단계에

서 끼어들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교육해야 한다. 관계망 형성에서

중요한 역량이 의사소통 역량과 비판적 사고 역량이다.

의사소통 역량이란 다른 사람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것이 약한 관계이든 강한 관계이

든 의사소통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강한 관

계, 익숙한 관계인 친구, 직장동료, 상사, 후배, 그리고

약한 관계인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그리고 이 문화권

에 있는 다른 관계자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해야 한다. 인간 행위자와는 물론이고 비 인간

행위자와의 소통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

시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확장 가상 세계 등 다양한

디지털과도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인간 행

위자와 비 인간 행위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역

량이 바로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 역량과 함께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하고 비

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관

계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확

고한 인식도 필요하다.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

위자들 사이에 새로운 관련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판단하는 역

량도 중요하다. 창의ˑ융합형 인재는 기존의 것에서 무조
건 관계망만 형성해서도 안 된다. 다양한 요소들의 관

계망을 형성하여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혁신적이고 중

요한 의미를 지닌 것인가를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생존을 위해 최초의 질문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에 오른 대한민

국이지만 과학 분야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는 아직

없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ANT의 번역과

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제기 단계이다. 문제 중심

학습에서도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39]. 모든 것을 다 알

아야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거침없이 질문하며 문

제점을 찾아내야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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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상상하지 못하는 최초의 질문은 파문을 일으킨

다. 질문을 통한 파문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이다.

창의ˑ융합형 인재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
니라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 내는 인재이다. 이 연구

의 목적은 ANT를 중심으로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 방
안을 탐색한 것이다. ANT를 중심으로 창의ˑ융합형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네트워크 형성단계에서

카오의 법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트워크 형

성단계에서 약한 유대의 강한 힘(strength of weak

ties)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번역의 4단계 중 문

제 제기 단계에서 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파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다

양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번역의 4단계 중 2단계인 관심 끌기 단계에서 끼어들기

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역량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교육해야 한다.

2. 제언

첫째, ANT에서 제시한 번역의 4단계와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 단계를 비교 분석해 보는 연구가 있기를 기

대해 본다. ANT에서 번역은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번역의 4단계를 살펴보면 문제 제기, 관심 끌기, 등록하

기, 동원하기이다. 이 단계는 창의적 문제해결 단계와

거의 비슷하다.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으로 왈라스

(Wallas)의 4단계(준비, 부화, 조명, 검증)가 있다. 오스

본은 5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5단계는 사실 발견, 문

제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책 발견, 수용이다. 이외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으로 크게 문제발견, 문제해결, 해

결책 수행 단계가 있다. 이처럼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에서 제시한 단계와 번역의 4단계는 유사한 부분이 많

다. 둘째,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을 ANT 번역의 4단계

에 적용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

도 의미가 있다. 번역 4단계 각각에서 수렴적 기법과

확산적 기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기대한

다. 셋째, 이 연구는 ANT를 중심으로 창의ˑ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을 탐색한 것이다. 추후 ANT를 중심으로 구

체적인 사례를 적용한 후속 연구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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